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치료기기인 전침

기의 안전·필수 성능 요구사항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침기는 경혈에 전기자극을 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이 결합한 대표적인

치료기기다.

한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전통 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 50여명이 이번 국제표준 제
정 과정에 참여했는데,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전침기 사양을 최대한 표준안에 반영해

국내 시장 보호와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최선미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 의료기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은 자국이

보유한 전통 의학 의료기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 연구원

도 전통 의학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주도의 한의약 국제표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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